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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만화 ‘힘내요! 달마부장’ 11일부터 연재｜‘국민 직장인만화’가 돌아왔다

6년여 간 일간 신문에 연재되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박성훈 작가의 만화 ‘달마
과장’이 부장이 되어 돌아왔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달마부장의
이야기가 11일부터 새롭게 연재된
다. 제목은 ‘힘내요! 달마부
장’.

회사에서도 가정
에서도 아웃사이
더인 중년의 달마
부장은 과장 시절보
다 더욱 엉뚱하면서
도 공감백배인 에피소
드로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
이다.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강력한 힘
을 지닌 만화다. 미소와 실소와 폭소를 돌
아가며 선물해 주는 작품이다.

달마부장은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달
마부장을 중심으로 회사 상사, 동료, 부원
들 그리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해프
닝을 그린다. 등장인물들은 만화적으로 과
장되어 있지만, “맞아. 꼭 저런 사람 있어”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든다.

2009년 무가지 신문에 게재되며 첫 등장
한 달마과장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2012년 MBC에서 ‘TV만화 달마과장’이라
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시트콤 만
화로서는 유일하게 TV 프로그램에 정규
편성된 첫 사례였다. 정준하가 달마과장
역을 맡았다.

2015년까지 신문에 연재됐고 이후 웹툰

버전이 등장했다.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자 달마과장은 여러 대기업, 주요 공기
관의 러브콜을 받아 홍보 캐릭터로 활약하
기도 했다. 삼성물산, 삼성전자, 현대약품,
동부생명 등 기업과 함께 금융감독원, 영
진위 등의 만화 시리즈에도 등장했다. 서
울시 출산장려 캠페인에서도
달마과장의 ‘시원한 이
마’를 만날 수 있었다.

뀫만화 배경그림과 박성훈 작가의 훈훈한 외모도 화제
‘힘내요! 달마부장’은 과장에서 부장으

로 승진한 달마부장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
으며 출근하는 것으로 에피소드가 시작된
다. 관리직이 되었지만 여전히 달마부장은

윗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게
다가 독특하고 개성있는 부

하직원들에게도 늘 당하
는 삶이다. 회사생활

이 하루하루 힘겹
기 짝이 없다.

회 사
에 서

도 집에서도 잘
섞이지 못하지
만 달마부장은
어떻게든 잘 해
보려는 노력을 포
기하지 않는다. 그

과정이 씁쓸하면서
도 코믹하기 그지없다.

아이러니하지만 달마부
장의 애환은 곧 독자들의
즐거움이다.

제주도에서 집필활동
을 하고 있는 박성훈 작

가는 달마부장을 그리며 두 가지를 머릿속
에 담아두고 있다고 했다. 힘들고 불합리
한 회사의 일상을 달마부장의 시선을 통해
코믹하게 그릴 것. 그리고 정치풍자가 아
닌 사회풍자로 독자의 공감을 얻고 위로를
선물할 것.

달마부장의 전신인 달마과장은 ‘국민 직
장인만화’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은 만큼
만화 주변 이야기도 화제가 됐다. 대표적
인 것이 달마과장의 배경그림. 너무나 정
밀하고 실감이 넘쳐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
은 것이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만화 스토
리보다 배경화면에 대한 댓글이 더 많이
달리는 날이 있을 정도였다. 박성훈 작가
는 컴퓨터 그래픽 툴을 사용한 것이 아니

냐는 질문에 대해 “사진을 보고 직접
그린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우성을 닮았다는 작가의 훈
훈한 외모도 큰 화젯거리였다.

박성훈 작가의 사진들은 인
터넷에 꽤 오랫동안 떠돌아
다녔는데, 그 중 한 허세 가
득한 제목이 눈에 띈다. ‘한
반도의 흔한 웹툰작가 외

모’.
‘힘내요! 달마부장’ 연재를 앞두

고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박성훈 작가는
“회사에서 밑에서 치이고 위에서 눌리는
달마 과장이 부장이 되어 돌아왔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자 우리의 이웃, 아버지의
모습일 수 있는 달마부장을 통해 생활에
지친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과 통쾌
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작가가 제주도에서 보내온 몇 편의 ‘힘
내요! 달마부장’ 사전원고를 보고 진심
빵빵 터지고 말았다. 더 세지고, 진짜 더
재밌어졌다. 독자들께 어서 보여드리고
싶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과장서승진한 ‘달마부장’…재미도업그레이드
우리의이웃이자우리아버지의일상
공감백배 에피소드로 웃기고 울리고
불합리한 직장생활 풍자로 꼬집기도
실감 넘치는 배경·작가 외모도 화제

뀫달마부장(52세)=기업
영업직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이 만화의 주
인공. 오랜 영업직일로 다
정하고 친절함이 몸에 배
어 있지만 가끔은 불의를

보고나섰다가후회를하곤한다.시원한이
마,험상궂은외모때문에오해를사는일이
있다.가족으로는아내와외동딸이있다.

뀫이중생(27세)=한때 스
님이었지만 파계해 달마
부장이 다니는 회사에 취
직한다. 능력은 뛰어나지
만 속세에 찌들지 않아 엉
뚱한 문제를 일으키곤 한

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
는다. 대신 밥을 굉장히 좋아한다.

뀫오덕후(27세)=달마과장
시절부터 등장한 인물. 항
상 실수를 저지르고 말썽
을 피우는 캐릭터이다. 하
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
다. 착한 심성의 소유자.

뀫현혜란(22세)=역시 달
마과장에 등장했다. 한때
는 날씬하고 예뻤지만 지
금은 살이 쪄 365일 다이
어트 중. 당차고 당당하
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인터넷에서나 볼 수 있는 ‘긔체’ 말투를
쓴다.

‘힘내요!달마부장’캐릭터소개

▲ 오랜 영업직을 거치며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밴 달마부장이지만 독특하고 엉뚱한 부서원들 때문에 왕왕 곤혹스러움에 빠지게 된다.


